
황소와 나귀처럼 ❧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을 때 한 천사가

동물들을 비밀스럽게 불러 모았습니다.

마굿간에서 이 성스러운 가족을 도울 몇몇 동물을 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연히 동물의 왕인 사자가 맨 먼저 나섰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길 만한 자격을 가진 동물은 동물의 왕인 나뿐이지" ,

나는 아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물어 죽일 거야!"

너는 너무 무섭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 .

이 말을 듣고 여우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우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족을 잘 보살필 거예요" .

난 매일 아침 산모를 위해 닭을 훔치고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기를 위해

가장 달콤한 꿀을 갖다줄 거예요."

너는 너무 교활하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 .

그때 공작이 깃털을 뽐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초라한 마굿간을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치장할 거예요" !"

너는 너무 허영심이 강하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 .

많은 동물들이 차례차례 나와 자신들의 재주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

천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는 황소와 나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그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

나귀는 슬프다는 듯이 귀를 아래로 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순종과 인내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 .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나 몽둥이로 때려서 우리는 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황소는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꼬리로 파리를 쫓아버릴 수는 있지요" !"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적임자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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